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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매체 시대, 동시대 미술에서는 형식론을 바탕으로 서사의 표현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각 매체의 

사용에 따른 표현형식이 극대화 되고 있다. 미술작품 이해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서사를 활용한 다양한 표현과 매체를 

융합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사 구조를 갖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매체를 융합한 사딕 콰이시 알프라지, 

린제이 시어스, 카라 워커 등 3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작가들의 작품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의의, 향후 동시대 미술의 서사 표현 확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 작가의 작품분석 결과 다매체, 탈 장르

적, 소통과 참여 등의 종합적 흐름을 함께하며, 내용과 형식의 이분법적 국면을 넘어 서사적 개념의 매개를 활용해 융합

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이 가상성에 대한 담론들을 탄생시키는 매체와 미술 

형식의 변화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사구조의 활용은 매체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서사, 이미지, 매체, 기호, 동시대 미술

Abstract  In the multimedia era and contemporary art, the expression of narrative is expanding in 

various ways based on formal theory. And the expression form is maximized according to the use of 

each medium. In terms of understanding artworks, an approach that combines various expressions and 

media using these narratives is also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works of the artists by 

selecting three artists, Sadic Guissi Alfrazi, Lindsay Sears, and Kara Walker, who fused the media using 

narrative structures.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esent the artistic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work an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narrative expression of contemporary art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previous artists' works, it was shown that the phase of convergence can be 

derived by using the medium of narrative concepts beyond the dichotomy of content and form, 

confirming that digital technology and media development are changing the form of ar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use of narrative structure facilitates media conversion. It is expected that 

discussions on the new paradigm of contemporary art will progres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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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20세기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디

지털 기술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디지털기술의 발

달은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각미디어 

환경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1].

최근 서사와 시각적 요소가 하나로 융합되어 예술 형

식을 이루는 음악, 만화, 영화, 게임 등의 분야가 각광을 

받으면서 서사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연구가 제기

되고 있다. 이는 미술작품 이해의 측면에서도 서사 표현

과 디지털 매체를 융합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디지털 매체의 발달은 미디어에 의한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정보와 매체의 융합으로 예술을 지금까지와

는 다른 새롭게 표현되는 예술 형태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디지털 매체는 예술의 각 장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미술은 특

정한 매체를 기반으로 미술의 장르를 나누며 해석하던 

기존의 미술개념을 고수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흐름과 함께하는 동

시대 미술은 시각예술로서 다양한 첨단 매체를 통한 예

술 표현의 확장을 야기하게 되었다. 장르별 융합과 소통

은 각 분야를 엄격히 나누던 미술의 고전적인 가치와 제

작 방법 혹은 사용 재료와 같은 기준의 규범 체계를 완화

시켰다. 또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은 감성체계를 변화하

게 하였다. 매체를 받아들이는 감성체계의 변화는 인간

의 소통에 대한 욕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

로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표현의 확장으로 과거

의 미술과 비교해 20세기 후반 이후 개념과 아이디어를 

담은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작품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시대 미술에 있어 

서사구조를 가진 서사의 표현에 있어 다양한 매체를 활

용해 작품에 접목시킨 작가의 작품분석을 통해 서사의 

매체 표현 다양성과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작품이 지

니는 의미 및 향후 서사 예술 표현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자는 본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향

후 서사 표현의 창의적 연구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동시대 미술은 다양한 첨단 매체를 통한 예술표현의 

확장으로 다원성과 다양성, 탈 장르적, 참여와 소통 등의 

의미와 시대적 흐름과 함께 매체 개념의 변화를 보인다. 

또한 미술에서 내용의 실체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서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서사

가 아닌 불완전한 서사이다. 완전한 서사구조는 소설, 연

극 등에서 주로 나타타며 이의 분석을 위해 채트먼의 서

사구조 구분을 사용한다. 채트먼의 서사구조는 스토리와 

담론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잘 짜여진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대 미술에서의 서사와 이미지 그리

고 매체에 대한 양상과 그 표현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채

트먼의 서사구조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사를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작

품에 접목 시킨 작가를 선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 연구

의 범위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서사 이론, 서사 발생 및 

구조, 기호로서 이미지, 매체개념의 변화, 다매체를 활용

한 서사적 표현 등에 대한 선행 연구와 문헌, 인터넷 자

료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고찰된 이론을 

근거로 담론성과 형상성의 특성, 작품의 전개 방법과 의

미작용방식을 염두에 두고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작가 

사딕 콰이시 알프라지, 린제이 시어스, 카라 워커의 작품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서사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1 서사이론 

서사는 영어로 ‘Narrative’이고 ‘이야기하다’의 의미

인 ‘storytelling’으로도 불린다. 서사는 설화, 민담, 희

곡, 소설, 오페라, 뮤직비디오, 연극, 그림, 등 이야기를 

갖는 거의 모든 것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서사의 의미는 

인물과 사건을 지닌 이야기나 사건의 재현이나 사건의 

연속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소를 갖춘 이야기 형식에 통

용된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사라는 단어 자체의 축

약된 의미로 서사란 ‘사건과 인물을 필수요건으로 갖춘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서사는 ‘이야기’라는 간단한 의

미로 해석하면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개념이다. 이야기

는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즉, ‘이야기=서사’ 

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의미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의 정의

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서사이론은 

여러 문학작품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언어표현의 구

성체로 보고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성서

해석학, 서양고전이나 문헌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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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서사학’이란 용어는 러시아 문학 이론가인 츠베탕 토

드로프(Tzvetan Todorov)가 1969년에 출간한 테카메

론의 문법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 이후 서사 이론은 

구조주의에서 후기 구조주의로 이어지는 흐름을 거쳐 전

통적인 시학의 범주를 넘어 서사양식을 포괄하는 연구이

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서사의 이야기 구조를 살

펴보기 위해 먼저 서사학자들의 서사 이론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츠베탕 토드로프(Tzvetan Todorov)는 서사의 두 가지 

요소인 이야기와 담화를 ‘말 하고 있는 이의 개입 없이 

듣고 있는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도로서 발화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핍진성(verisimilitude)’

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실이 아닌 사람들이 믿는 공통적

인 의견, 그럴듯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다양한 장르를 통해 나타난다. 또한 독자가 이해할 수 있

도록 각 장르마다 핍진성의 성격이 다르게 요구된다고 

하였다[2].

시모어 채트먼(Seymour Chatman)은 소설과 설화에

서 함께 나타나고 있는 서사 이론의 확립을 추구하였다. 

그는 서사물의 구조와 그 속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이

야기(Story)’ 그리고 ‘어떻게’에 해당하는 ‘담론

(Discourse)’으로 서사를 정의하며, 이야기와 그 속의 

다양한 사건들(Fabula)이 서로 연결되고 실제로 나타나

는 이야기인 플롯(Sjuzet, Flot)으로 이루어지는 서사구

조를 재해석 하였다[3]. 플롯은 독자가 원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방식으로 서사물 자체에서 사

건들이 나타나는 질서를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의미하며 

이야기는 소설, 영화, 뮤지컬로도 재현될 수 있다고 하였

다. 또한 서사는 허구나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 서사구조

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라 하였고 서사의 기본은 이야기

를 구성하는 관습(Convention)과 약호(Code)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

이와 같이 학자마다 이야기하는 서사 개념과 이론 정

의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정의는 사건에 

대한 재현이다. 그리고 사건이나 행위가 서사를 구성하

는 기본 단위라고 말한다. 또한 그 사건이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서사의 2차성을 생각

할 수 있다.

2.1.2 서사구조

일반적으로 서사구조를 분석하는데 활용되는 서사이

론은 주로 시모어 채트먼의 이야기와 담론이다. 본 연구 

역시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서사구조의 분석을 

시모어 채트먼의 서사구조로의 이야기와 담론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채트먼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서사의 

기호학적 구조로서 그는 모든 이야기의 구조에는 서사구

조가 존재하며 서사물은 구조주의 이론으로 볼 때 두 개

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야기 속의 사건들(행위, 돌발사 등)의 내용과 사건

들의 순차적 연결 및 사물적인 요소(배경, 등장인물)라고 

부르는 것들이 합쳐진 ‘이야기’가 그 하나다. 다른 하나

는 서사의 표현 및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인 ‘담론’이다. 

단순화 시킨다면 ‘이야기’란 묘사된 서사적 표현의 내용

인 ‘무엇’이고, ‘담론’이란 표현의 형식인 ‘어떻게’에 해

당된다. 

채트먼의 서사구조의 구조 구분은 Fig. 1과 같다[5].

Fig. 1. Chatman's elements of narrative theory 

2.1.3 예술장르의 서사구조

서사문학의 대표적 장르인 소설은 19세기 사실주의로 

황금기를 갖았고, 20세기 전반에는 영화라는 매체가 나

타나면서 서사예술의 총아로 부상하였다. 이후 20세기 

중반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서사이론은 실제의 객관적 반

영이 아닌 서술자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사이론은 소설, 영화, 

벽화, 만화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이야기를 갖

는 모든 매체, 즉 서사물에 대한 분석을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서사물 중 미술에서 서사의 구

조가 어떻게 발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에서의 서사는 전통적으로 신화, 종교적 교리, 전

설, 과 같은 문학적 주제를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여 하

나의 시각적 이미지로 서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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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미술과 관련된 서사의 역사는 

미술의 기원으로 올라간다[6]. 이는 서사가 미술의 시작

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전설, 신화, 역사적 사

건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동굴 벽

면 혹은 건축물의 일부, 캔버스에 표현하는 신화화나 역

사화, 이야기책의 삽화가 그 예이다. 19세기까지 서구 미

술에 있어 서사적 요소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였다. 그러

나 20세기 들어 현대미술이 추상적 흐름의 경향으로 변

모하면서 내용이 아닌 작가의 표현 형식에 중심을 두는 

형식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서사, 즉, 이야기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 예술가들이 감성과 의도를 적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서사적인 요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서사적

요소들의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 도상학(iconography)

이 등장했다. 도상학은 이미지들의 상징적 의미와 그것

들의 연결을 통해 서사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

론은 작가가 이미지를 기록하는 방법이나 기록한 것들 

즉, 이미지가 전달하는 이야기에 관한 연구이다. 과거 도

상해석의 대상으로서 이미지는 서사가 구체적인 사건들

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사건이나 사실을 현재의 우리

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이다.

미술사학자인 에른스트 곰브리치(Ernst H. Gombrich, 

1909-2001)는 이미지의 해석에 있어 도상에 속한 문화

적 의미를 재구축하려고 하였으며, 미술의 공간적 배경

뿐 아니라 문화의 배경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7]. 앞서 

언급하였듯 20세기에 서사가 배제 되었다가 모더니즘 이

후 작품에 서사가 다시 등장하고 이후의 작품들은 매체

의 외적 혹은 내적 요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의

미의 해석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서사 자체도 

복수성 혹은 다의성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

미술에서 작품의 이미지는 이전의 미술처럼 특정 서사구

조를 보이기보다는 가려지거나 숨겨져 있고, 고정된 형

식이 드러나기보다는 어느 공간과 시간의 흐름 위에 있

느냐에 대한 복합성과 가변성을 갖고 있다. 이에 크랙 오

웬스(Craig Owens 1950-90)는 포스트모던 서사에 대

하여 연구하며 ‘알레고리적 충동(Allegorical Impulse)’

을 축으로 하는 서사적 알레고리(Narrative Allegory)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는 후기 구조주의 언어철학자인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의 ‘해체

(deconstruction)’와 ‘차연(differance)’ 개념에 대하여 

언급하며 모더니즘의 형식주의적 경향을 포스트모더니즘

이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알레고리는 

본래의 어느 하나를 말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진 ‘다른 것

을 말한다’를 의미한다. 이는 모더니즘의 자기 지시적인 

것과 다른 양상이다. 알레고리는 시각 이미지들을 해석 

할 때 문자를 제시하거나 그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다루

어 이미지와 언어의 호환성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미지와 문자는 상호 텍스트적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생

성된 알레고리는 문자 언어와 이미지가 서로 상호 작용

하며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8]. 이처럼 ‘차연’된 이미지

는 원본 이미지의 의미가 해체되며, 두 이미지 사이의 유

동적 관계는 이와 관계되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서사로 

발생한다. 따라서 모더니즘 이후 현대미술에서 서사는 

‘알레고리’와 ‘차연’된 이미지로 인해 서사가 해체되고 

담론이 숨겨져 막상 드러날 때에는 완전히 바뀐 담론으

로 변모하게 된다. 모더니즘의 시각 중심적 사고가 만드

는 이미지의 한계를 포스트모던 이후 ‘알레고리’와 ‘차

연’ 개념을 통해 해체되고 다의적인 서사를 통해 자리 잡

게 되었다.

2.2 이미지의 기호학적 접근

2.2.1 기호로서의 이미지

기호는 인간의 삶 속에 녹아있다. 인간의 생각이 미치

는 모든 것은 기호와 함께한다. 소리, 몸짓, 단어, 사진, 

이미지, 의상 등 모든 곳에 기호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

은 서로 상호 관계성을 가지며 어떠한 의미를 뜻하는 이

미지를 형성한다. 형성된 이미지는 원래의 의미 그 자체

일 수도 있고 환유나 차용, 은유 등의 의미작용을 거쳐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기호로서의 이미지는 

기호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 

퍼스(Peirce),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등의 기호

학자들이 말하는 ‘이미지’에서 단어의 의미가 유추된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의 ‘이미지’는 시각적, 물질적, 

비물질적, 자연적, 가공적이든 간에 그것은 다른 어떤 것

과의 유사성이다. 이미지가 사물의 본래의 이미지이든 

아니면 환유나 차용, 은유에 의해 만들어지든 간에 통용

되는 기준인 것이다. 이미지가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은 

이미지가 단순히 사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미지의 기능은 유사성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는 데 있다. 이미지가 표상

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지가 기호로 파악되고 유추

적 기호로 인지되어 유사성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이에 

기호학적 관점에서 이미지를 하나의 기호로 본다면 생성

되어진 이미지는 기호가 가지는 근본적 의미작용의 다양

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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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작용 

오늘날 텍스트와 이미지는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다양

한 의미를 갖는다. 서사에 있어서 텍스트와 이미지는 특

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10]. 텍스트와 이미지는 

언어라는 공통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회화에서의 이미

지 재현에는 텍스트 형식과 이미지 형식이 있다. 여기에

서 이미지는 작가의 양식화된 모델이 개입되는 투사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그저 보는 것이 아니

고 읽히는 것이다. 동시대미술 역시 기호학 이론을 바탕

으로 텍스트와 이미지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작가들이 작품에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변화되었고 텍스트와 이미

지의 관계가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개념미술가들은 

1960년대 새롭게 나타난 구조주의와 기호학에도 관심을 

갖고 구조주의와 기호학의 이론이나 개념을 끌어들여 작

품을 제작하였다. 미술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텍스트와 

이미지들의 기호학적인 요소들은 미술에 폭넓은 담론들

을 내포하고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이미지는 

작가의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기표와 기의의 결합인 기호

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일차적인 기호체계의 의

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에는 일차적으로 형성

된 의미와 함께 이차적인 함축적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러

므로 관람자들은 작품 이미지에 드러나는 외형적 의미뿐 

아니라 기호 체계로서 함축된 내면의 의미 또한 파악해

야 한다. 이에 노먼 브라이슨(Norman Bryson)은 개념

미술에서 텍스트 자체가 작품으로 등장하며 사물의 변용

에 따른 기호의 직접적인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예술작품은 기호의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그 창

작자의 의식의 개별적 상태나 그 작품을 인지하는 주체

의 개별적 상태와 동일시될 수 없으며 필자가 ‘작품-사

물’ 이라고 불렀던 것과도 동일시될 수 없다’ 하였다[12]. 

작품 속의 다양한 기호는 작가의 의도와 해석이 포함된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각각 다른 해석을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담

고 있다. 그러므로 기호학은 작품의 확장된 다양한 의미

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3 동시대 미술의 표현 확장성

2.3.1 매체 개념의 변화

컨템포러리 아트로 정의되는 동시대 미술은 다양한 매

체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대 미술은 매

체와 관련된 담론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동시대 미술의 

표현 확장성으로 매체 개념의 변화에 대하여 시기를 구

분해 살펴보면 모더니즘의 193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1960년대,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 시작된 1990년대이다

[13].

1930년대의 모더니즘은 전통적인 미술개념을 거부하

고 전통적 미술 영역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을 매체를 활

용하여 계속적으로 실험을 추구하였다. 특히 새로운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현의 매체인 사진과 영화로 인해 

예술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후 1960년대를 기반으로 비 미술적 매체를 도입하

고 매체의 형식을 차용했던 팝아트의 등장으로 미술의 

매체 범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예술가들은 

미술 매체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의 다양한 매체를 

자신의 작업에 사용할 수 있었다. 이후, 미술의 매체 지

형은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원성을 달성하게 된

다. 이는 매체로 인한 예술 장르 간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뜻한다. 

특히 1990년대를 기점으로 과학기술과 매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한 일상생활이 시

작되었다. 기존 아날로그 형식에서 경험되던 영화, 음악, 

매스미디어 등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었고 다양한 

정보들은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삶 자체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둘

러싸여 각각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모든 것들이 데이터

화 된 디지털 혁명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날의 매체는 하

나의 매체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매체성을 띤다. 즉 단일 

매체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매체가 융합된 하

나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미술도 이전의 

모더니즘으로 부터 ‘양식적 전환’을 갖게 되었다. 전통적

인 매체에서부터 다양한 기술의 복합 매체, 시각미술 등 

예술가들 사이에서 최신의 매체와 기술을 통한 예술의 

표현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함께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2.3.2 서사 표현의 매체 확장 가능성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기술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

운 모델을 제시하며 예술의 역할을 확장 시켜왔다[14].

다양한 매체의 확산으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경험에 

대한 현대인의 달라진 인식에 따라 동시대 예술은 새로

운 소통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그 예로 현대의 디지털 융

합시대에서는 예술의 행위를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게끔 

한다. 디지털 미디어 매체는 즉각적이고 자유롭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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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상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

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개별적 창조를 

위한 매체가 되고 있다. 이미 문화계에서는 다양한 매체

를 예술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로 인정하고 있다

[15].

예술은 이제 새로운 기술적 방법의 실험과 더불어 다

양한 매체의 작품들로 관객을 작품에 직접 참여하게 하

면서 새로운 작품의 지각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발터 벤

야민(Walter Benjamin)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예술의 

재생산과 매체들 간의 새로운 변화와 그 가능성에 주목

했다[16]. 그는 기술 매체, 영화, 사진의 매체 가능성이 

예술의 본질을 변화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전부터 전승되어온 예술의 관에 속한 개념들을 부정하

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즉 기술의 발달은 예술에서 복제

품이 나타나게 하였으며 예술작품이 지닌 하나의 단일성

을 상실케 하였다[17]. 복제 기술의 발달에서 오늘날 디

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결합된 매체에 대한 새

로운 기법과 그것에 대한 개방성에 힘입어 전통 예술작

품의 일회성을 다매체로 극대화하여 수용자의 감성과 지

각을 확장시켰다[18]. 이는 관람자가 예술에 대한 새로운 

수용방식을 갖도록 하였고 예술의 기능을 변화시켰으며 

새로운 가치창조로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

동시대 미술에서 서사의 복원화와 다매체 형식의 미디

어들의 활용은 형식론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

다. 매클루언은 다매체 형식의 미디어 활용을 ‘인간의 확

장’으로 보았다. 매체 기술에 의한 ‘인간의 확장’ 개념은 

매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감각을 보충, 확대시

킨다는 것이다[19].

매체이론가 크리스토퍼 호락스(Christopher Horrocks)

는 ‘새로운 기술과 매체의 발달은 가상성에 대한 담론들

을 탄생시키고 있다’고 언급한다[20]. 이와 같이 매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미술 형식의 변화는 필연적 관계이며 

이는 예술가들에게 작품에 대한 실험적 태도와 내재된 

서사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실험적 태도

의 핵심은 이전의 미술에서처럼 작품의 의미 해석에 머

무르지 않고 다양한 담론으로의 변화로 확대되는 것이다

[21]. 특히 구조화 된 서사는 다양한 담론으로의 변환이 

용이하다. 또한 그 담론들은 미술과 일상의 경계를 구별

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매체들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미술 현상에서 서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과 같이한다. 

3. 작가 분석

디지털시대 매체는 서사 담화의 방법적, 도구적 입장

에서의 소통을 위한 것이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시각

적 언어인 미술 또한 이러한 소통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예술에 있어서 이미지는 그 사물의 본질적

인 실제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기호를 갖추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동시대미술에서의 서사와 이미지 그

리고 매체의 양상과 그 표현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서사

구조를 가지고 담론한 선행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알아

보고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동시대미술에서의 서사표현의 양상과 작

품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의를 논의 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작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목적과 결과에 있어서 담론성과 형상성

의 특성을 띠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이미지의 표현에 

서사성을 찾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둘째, 작품의 서사성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매

체와 형식의 유동성이다.

이러한 준거를 기반으로 다음의 3명의 작가 사딕 과이

시 알프라지, 린제이 시어스, 카라 워커를 선정하여 그들

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3.1 사딕 콰이시 알프라지(Sadik Kwaish Alfraji)

사딕 콰이시 알프라지(Sadik Kwaish Alfraji) 작품의 

서사는 자신의 가족이 겪은 세대 간 기억의 서사 향수 등 

자신을 탐구하는 주제이다. 서사 표현의 재료는 드로잉, 

페인팅, 비디오 애니메이션, 아트 북, 그래픽 아트 및 설

치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한다. 각 매체는 특성에 맞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것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

인적인 주제와 역사가 겹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검은 실

루엣을 통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는 형식적 특성

을 최소화하며 이미지를 통한 서사를 강조한다. 그리고 

텍스트를 통하여 어렴풋한 서사를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이는 서사를 각 매체의 특성에 맞게 만든 좋은 예이다. 

그는 한 매체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바그다드의 커피숍에 

앉아 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한다’라

고 말하였다. 단순한 서사의 힘에 대하여 보여주고자 하

였으며 하나의 완벽한 서사와 그것의 다양한 매체 표현 

방법에서 보여 지는 미묘한 차이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였다[22].

‘나는 사냥꾼이다, 나는 먹이다(I Am the Hunt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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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the Prey)’는 사냥꾼과 먹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

한 이야기이다. 사냥감과 사냥꾼의 관계는 고대부터 오

늘날 까지 지속되는 관계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 사

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와 같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주제의 서사는 영상, 이미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Fig. 2와 같이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의 

시간의 흐름대로 서사를 전달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에

서는 구체적인 텍스트를 제시하지 않았다. 상징적으로 

전달 된 모호한 이미지는 Fig. 3의 텍스트를 더한 작가의 

드로잉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각각의 

매체를 통해 관람자가 작가의 이야기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Fig. 2. Am the Hunter, I 

Am the Prey. 

animation. Sadik 

Kwaish Alfraji. 

2017

Fig. 3. About Hunt, 

About Human. 

Indexing series of 

drawings. Sadik 

Kwaish Alfraji. 

2017

‘옛날 옛적에, 하디캇 알 움마’ 역시 9개의 비디오 파

노라마 애니메이션과 하나의 조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바그다드 중심부에 있는 공원에 대한 작가의 어린 시절 

향수를 담은 이야기이다. 휴식의 정거장 이였던 공원에

서의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이야기를 재창조 하였다. 

Fig. 4의 애니메이션은 공원의 상징적인 이미지, 소리, 

사람 등 자연 요소와 인공요소가 등장한다. 상징적 이미

지를 통해 관객들의 공원에 대한 기억과 접목한다. Fig. 

5의 드로잉으로 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나열한다. 상징적 

이미지와 텍스트의 공존은 서사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한

다[23].

이처럼 그의 작업은 텍스트와 영상이 작품에 나란히 

나타나며 그것들이 서로 얽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

에 대하여 그는 아시아 미술 신문의 인터뷰에서 ‘나의 이

야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매우 밀접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였다[24].

서사구조를 기초로 한 표현은 작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서사 표현에 있어 다양한 매체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작가는 다양한 매체의 물질성을 이용

하여 표현이 가능하고 이는 비물질적으로 보는 관람자의 

감각을 텍스트로 작동시켜 의미 해석에 도움을 주며 작

품의 감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3.2 린제이 시어스(Lindsay Seeers)

린제이 시어스는 환각, 정신분열과 같은 주제를 다룬

다. 그녀는 고전 소설이나 연극에서 갖는 완벽한 서사구

조를 바탕으로 이론적 개념의 서사를 구성한다. 책을 통

해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사진을 통해 이미지로 

파편화시키기도 한다. 파편화된 이미지들은 그녀의 주제

인 분열 환각과 같은 이야기로 재구성되며 다양한 매체

로 전환되며 표현된다. 그녀에게 매체 전환의 행위는 고

전 소설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로 변형되는 것을 의

미한다. 여기서 사진 이미지는 관람객에게 중립적인 플

랫폼을 제공한다. 사진과 함께 설치된 영상 작품은 이미

지를 바꾸며 관객에게 보여준다. 이미지 자체는 모호함

을 담고 있지만 영화와 같은 서사구조의 배치를 갖는다. 

그녀는 그녀의 홈페이지에서 ‘영화의 서사구조는 사실적

이며 연극적이다. 이는 실제 사건들의 맥락(context)의 

구현을 완벽하게 해준다. 나의 작업에서 사건들의 맥락

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였다. 단순한 스토리텔링으

로 표현하기 보다는 파편화 된 이미지들을 영화의 서사

구조를 통해 전달한다. 그것은 작품을 보며 느끼는 관찰

과 이해의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창

조적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tt's 

Gallery의 큐레이터 역시 그녀의 작업에서 서사의 맥락

은 작품의 전부라고 말하며 서사구조를 통한 이야기 전

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ig. 6은 디지털 애니메이션, 로봇, 사운드, 드로잉 및 

설치물들로 구성된 전시이며 관람자에게 서사 공간을 제

공한다. 관람자는 공간에 입장하여 비선형적인 서사를 

접한다. 이미지만 봤을 때에는 비선형적으로 서사가 표

Fig. 4. Once Upon A 

Time, Hadiqat Al 

Umma. animation. 

Sadik Kwaish 

Alfraji. 2017

Fig. 5. Selected frames & 

sketches. Charcoal 

drawings, ink, 

collage. Sadik 

Kwaish Alfraj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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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것 같지만 사실은 완벽한 서사를 구현하기 위해 사

건의 순서에 맞는 작품의 배치를 갖는다. 이를 통해 관람

객은 선형적 서사를 경험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미디어에 적합한 서사 표현을 사용하여 작

가의 주제를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와준다. 설치

된 영상을 통해 서사를 이해한 관객들은 Fig. 7의 상징적 

이미지 드로잉을 통해 작가가 전하는 주제에 대하여 이

해하며 체감할 수 있다[25].

Fig. 6. Every Thought 

There Ever Was. 

Lindsay Seeers. 

2020

Fig. 7. Collaged drawings 

built on a drawing. 

Lindsay Seeers. 

2020

Fig. 8는 버지니아 울프의 ‘올란도’라는 소설에서 영

감을 받았다.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를 이용하여 작업하

였고 짧은 4편의 영상에서 서사를 보여준다. 이미지 자

체는 모호하지만 상징적 이여서 관람자의 유추를 유도하

지만 선형적으로 전개되는 영상은 관람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26]. 

Fig. 9는 드로잉 디지털 이미지이며 프레임 밖으로 이

미지가 나오는 요소를 접목하였다. 이 작업은 실제 우편

으로 영화 DVD를 보내고 VR로 제작하여 관람자와의 상

호작용을 강조하며 서사 표현의 방법을 발전시켰다.

Fig. 8. A Woman's Place. 

Lindsay Seeers.  

2018

Fig. 9. The Letter 

Paintings and 

Drawings Digital 

collage on paper 

approx. Lindsay 

Seeers. 2021

그녀의 이야기는 책, 사진, 공연, 비디오, 애니메이션 

및 설치의 독특한 조합을 통해 전달된다. 그녀는 이야기

를 재구성하는 방법과 서사가 전달되는 다양한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관람자들

에게 다양한 체화의 경험을 제공하고 내재된 서사구조를 

통해 관람자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새

로운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3.3 카라 워커(Kara Walker)

카라 워커는 실루엣을 사용하여 서사를 다룬다. 서사

의 주 내용은 인종차별, 폭력, 섹슈얼리티 등과 같은 사

회적 문제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녀는 드로

잉, 퍼포먼스, 책,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

해 표현 방식을 확장한다. 각각의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서사는 매체의 특성과 그것을 마주하는 관람자에 맞게 

변형된다.

그녀는 보통 Fig. 10과 같이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검은색 실루엣 이미지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검은색 이

미지와 이미지의 제목이 담긴 긴 텍스트만으로 관객은 

서사를 유추한다. 제목의 텍스트는 관객들이 이미지만을 

봤을 때 막연하게 유추하여 생기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

기 위한 완충 장치이다. Fig. 11은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온전한 서사구조로 표현한 책이다. 그리고 그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로의 전환을 시도하였

다. 책을 통해 선형적 서사구조를 가진 이야기를 접한 관

람자들은 그녀의 주제를 쉬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매

체 전환되어 상징적 표현으로 바뀐 작업들을 접할 때 어

렵지 않게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27].

Fig. 10. Presenting 

Negro Scenes 

Drawn Upon 

Missus K.E.B. 

Kara Walker. 

1997

Fig. 11. Freedom, a Fable. 

book. Kara Waker. 

1997

Fig. 12처럼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여 서사를 

보여주기도 한다. 실루엣과 배경의 컬러가 인물들의 움

직임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28]. Fig. 13은 

이야기의 단편적 부분을 퍼포먼스로 보여준다. 실제 증

기를 내뿜는 기관차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와 즉흥연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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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서사를 전달한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일관된 이

야기를 다양한 매체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적 혹인 

비물질적 감각을 제공하며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책 

「Kara Walker: Narratives of a Negress」에서는 여러 

미디어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내, 외부적 형태의 변

형은 시각적 혼란을 발생시킨다고 말하면서 ‘책’ 다시 말

해서 잘 구성되어져 있는 서사구조의 형태를 통해 이런 

혼란은 야기되지 않는다고 서술한다. 또한 모든 이미지

의 정보는 책의 각 페이지마다 자세히 적혀있다. 관객이 

하는 일은 책과 연결된 작품의 위치를 찾는 것이고 이는 

예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29].

Fig. 12. Calling to me 

from the angry 

surface of some 

grey and 

threatening sea. 

Kara Walker. 

2007

Fig. 13. The Katastwóf 

Karavan. 

Prospect 4: The 

Lotus in Spite 

of the Swamp, 

Algiers Point, 

New Orleans, 

Louisiana.Kara 

Walker. 2018

그녀 역시 완벽한 서사구조를 가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드로잉에서 벗어난, 영화, 퍼포먼스, 책, 연극, 애니메이

션, 그림자 인형극, 라이트 프로젝터와 같은 다양한 매체

의 표현방식으로 확장하였다. 그리고 전달하는 각각의 

이야기들은 매체의 특성과 그것을 마주하는 관람자에 맞

게 변형되며 자신의 이야기 영역을 넓히고 있다.

위의 3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서사를 다양한 매체를 통

해 표현하며 발전시켰다.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 혹은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선형적 서사를 재창조하였다. 이

러한 선형적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매체의 확장을 하였

다. 이미지의 표현에 있어서는 작가마다의 차이는 있지

만 대부분 단편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텍스트를 활용하여 단편적 이미지가 주는 서사의 

모호함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만들어 이해하기 용이하

게 하였다. 매체 표현에 있어서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표

현을 통해 모호함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서사구조가 명

확한 책과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구체화시켜 작가가 전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람객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작가들의 작품 분석 결과 잘 만들어진 서사

구조는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로 전달하지 못하는 모호한 

개념들과 이로 인하여 관객들의 잘못된 해석이 낳는 혼

란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로의 확장을 용이

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가들의 서사성, 매체표

현,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Table 1.과 같다.

Sadik 
Kwaish 
Alfraji

Narrative
Composes a narrative by connecting 
fragmentary and symbolic images. 
embodied through text

Media Video, image, text.

Image
Collage of images and pictures. Use 
a dark image to express silhouette.

Lindsay 
Seers

Narrative

Expression by nonlinearly 
constructing a narrative through an 
image of a picture. It also has a 

linear narrative expression

Media Photo image, video, drawing.

Image
An image composed of cuts and 

cuts. It's embodied by inserting text.

Kara 
Walker

Narrative

Based on a story with a narrative 

structure, expressing it across linear 
and nonlinear narratives.

Media
Expressions through books, 
performances, drawing, and videos.

Image
Black and white silhouettes or 
monochromatic colors leave room for 
imagination.

Table 1.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s 

work

4. 결론

디지털 시대의 다매체 표현은 동시대 미술에서 새롭게 

나타난 서사구조와 미술에서의 형식론을 바탕으로 확장

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사용에 따라 표현형식들이 

변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롭

고 다양한 매체는 매체로 보여 줄 이야기를 필요로 하므

로 이에 대한 인간의 서사 능력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서사, 이미지, 매체개념의 변화, 등 각각

의 이론들에 대한 고찰과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로의 변환을 보여주는 사례연구로 작가 사딕 과이시 

알프라지, 린제이 시어스, 카라 워커의 작품분석을 하였

다. 이를 통해 그들의 작품이 지니는 의의와 예술적 가치 

그리고 서사의 매체 표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예

술에서 스토리가 담론됨에 있어 다양한 매체 표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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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또한 서사구조를 가진 

스토리는 매체를 변환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가들의 작품분석을 

한 결과 

첫째, 잘 짜여진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서사를 각각의 

매체에 맞는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둘째, 텍스트와 이미지의 다양한 조형적 표현을 볼 수 

있었다. 텍스트가 보여주는 구체적 서사는 그것을 공유

하는 감각대상이 발현하는 형상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셋째, 자신의 서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하였으

며 서사구조를 통해 메시지를 관람객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형식의 유동성 안에서 모호함 

보다는 구체적으로 서사를 전달하려는 특징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서사 표현 확장에 있어 서사구조를 가진 

이야기의 활용은 첫째, 다양한 매체로의 전환을 용이하

게 해준다. 매체의 전환은 매체의 다양한 물질성을 관람

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이는 비물질적으로 보는 관람

자의 감각을 작동시켜 작품의 감상을 더욱 풍요롭게 한

다. 둘째, 작가의 주제 전달을 명확하게 해준다. 일반적

인 미술 작품의 모호한 표현과 그것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셋째, 매체 전환의 용이

함은 서사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서사는 매체의 제한 없

이 매체의 특성에 따라 끝없이 이야기를 변형하며 확장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새롭고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고 장

르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동시대 미술의 현상을 보

여 주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내용과 형식의 이

분법적 차원을 뛰어넘어 서사구조의 매개를 통해 매체를 

전환하며 융합의 국면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동시대 미술에서 구조화된 서사를 표현함은 융·복

합적인 예술형식의 새로운 해석과 담론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매체 전환의 용이함을 주고 매체의 발

달로 인한 모든 가상성에 대한 담론들을 탄생시킴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미술을 매개로 한 서사는 그 가

치와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동시대 미

술에서의 서사 표현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자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선형적 서사 

구조를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매체 표현과 그 이점

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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